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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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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전송일자 : 2026. 6. 5.(금) 

전송매수 : 총 2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총 9개의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으며, 2개의 사건이 각 관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올해 4월 8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 · 대구 · 울산에 거주하는 동성부부 3쌍이 

추가로 혼인평등소송에 참여하며, 지역으로 소송을 확대하였습니다.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이후 각 법원이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울산가정법원(6/10), 부산가정법원(6/17), 대구가정법원(6/25)에서 해당 사건들의 

심문기일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 지 약 두 달 만에 영남권 법원들에서도 심문기일이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혼인평등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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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은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으로 재판 방청이 불가능하여 기일 진행 직후 각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예정입니다. 심문기일 전후로 원고 및 대리인 인터뷰 조율이 

가능합니다. 

●​ 울산가정법원: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11:00 

○​ 원고 이현중(가명/20대/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공무원) 부부 

●​ 부산가정법원: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15:00 

○​ 원고 오수(가명/60대/은퇴교수)·선우비(가명/50대/출판업) 부부 

●​ 대구가정법원: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1:00 

○​ 원고 임아현(30대/사무직)·최진아(20대/사무직) 부부 

 

5.​ 모두의 결혼 이호림 활동가는 “이번 심문기일 지정은 부산, 울산, 대구 각 도시의 

가정법원이 소 제기 직후, 원고인 동성부부들의 삶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동성결혼은 전국 어디에서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과 권리에 관한 문제다. 이번 심문기일을 통해 법원이 동성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평등한 혼인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심문기일 지정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 

조숙현 변호사는 “대리인단은 법원이 동성부부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헌법의 가치에 판단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리기일을 

준비할 것이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혼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삶의 현실을 성실하게 심리한다면, 혼인평등이 왜 헌법상 권리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심리기일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별도 인터뷰와 취재 문의는 위 문의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